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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은 교실과 임상에서의 수업으로 이뤄져 있으나, 궁

극적인 목적은 이론적 지식의 실무적용 증진을 목적으로 한

다(Bowers & McCarthy 1993; Oermann & Gaberson, 2009). 

건강관련 학문의 지식은 과학기술과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함

께 지속적으로 팽창해나가고 있으며 간호학 졸업생들은 졸업 

후 복잡한 임상 상황의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하는 요구에 부

딪히고 있다(Sangestani & Khatiban, 2013). 간호학 교과과정이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빠르게 바뀌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시간적 제약이나 임상실습지의 다양한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임상에서 실습하는 간호학과 학생들이 실제 

상황을 반영하는 환경에서 다양한 실습을 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에 있다(Rothgeb 2008; Sportsman et al. 2009). 

간호학 교육에서 활용되는 시뮬레이터는 인체구조 모형에서

부터 간단한 술기 수행을 위한 인공 도뇨 모형, 정맥 주사 모

형 등의 특정 간호술기를 위해 개발된 단순 마네킹이 포함되

며 최근에는 보다 실제적인 경험을 유발하기 위한 환자 시뮬

레이터(Human Patient Simulator)가 활용되면서 시뮬레이터를 

통해 학습자가 직접 상황 안에서 대상자를 사정하고 중재, 평

가 할 수 있게 하고 있다(Lee, Eom, & Lee, 2007). 또한 개인 

차원의 암기와 같은 단순한 학습보다 서로 협동하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고, 실제 임상환경과 유사한 경험을 통해 실제

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학습이 중요해지면서 시뮬레이

션 학습이 대두되고 있다(Oermann & Gaberson, 2009).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교육방법은 시나리오를 사용함으로써 

안전한 환경에서 환자 및 보호자와 기타 의료요원과의 의사

소통능력의 향상, 의료팀과 협동 능력 증진, 복잡한 상황 관

리 능력을 습득할 수 있다(Bond et al., 2004; Norman, 2012). 

국내에서는 자기효능감(Kim & Choi, 2011), 팀효능감(Kim, 

Choi, & Kang, 2011), 대인관계 이해(Kim, Choi, & Kang, 

2011)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디브리핑(debriefing) 단계 등의 학습과정에서 적용한 

간호에 대해 분석하는 것은 학습자의 의사소통능력 및 자신

감 증진에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Kneebone, 2003; 

Weaver, 2011). 이러한 과정에서 실제 수업 태도와 학습 태도

(Kim & Choi, 2011; Ko et al., 2010)와 수업에 대한 만족도

(Kim & Choi, 2011), 문제해결의 적극성(Kim, Choi, & Kang, 

2011)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시뮬레이

션 학습 시나리오 적용 결과 학습자 스스로 환자의 문제를 

파악하여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식 적용과 기술 수행의 개선

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시뮬레이션 학습 후 환자 간

호에 대해 스스로 느끼는 자신감은 다소 낮게 나타났다(Ko et 

al., 2010).

최근 간호대학과 간호학과에서 Human Patient Simulator 구

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간호학 교과과정에 어떻게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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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articles were founded through database

Potentially relevant articles
n=69

    Non-eligible articles  n=143
      irrelevant outcomes or topics n=141
      literature review n=2

     Duplicated data n=18 

Full articles obtained and screened
n=51 

Additional records identified through hand 
search

n=1

<Figure 1> Flow Chart of Study Selection

되어 활용되는가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Oermann & 

Gaberson, 2009). 시뮬레이션 학습에 이용할 수 있는 시나리오

는 대부분 외국에서 개발되어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우

리 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 편이며 그로 인해 수정 보

완해서 사용하기도 한다(Ko et al., 2010). 이러한 현실 속에서

도 최근 한국 간호교육에서 시뮬레이션 실습이 증가하고 있

는 추세에 있으며, 점차적으로 많은 수의 연구결과가 도출되

고 있다. 간호교육자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임상실습이

나 교실 수업에서의 효과적인 시뮬레이션 적용 및 교육 방법

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최근 해외에서는 시뮬레이션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체계

적 연구에 대한 시도가 있었으며, 대부분 지식, 기술, 태도 등의 

영역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Norman, 

2012: Weaver, 2011; Yuan, Williams, Fang, & Ye, 2012). 그러

나 국내에서 이뤄진 연구결과에 대한 체계적 고찰이 없는 실

정이어서 간호교육에서의 시뮬레이션 적용의 효과성과 적용방

안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이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다양한 배경과 특성 속에서 

이루어진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간호교육 연구 결과를 종합적

으로 고찰하고자 하며 이들 연구에 대한 연구와 관련된 변인

을 분석함으로써 근거 기반 교육(evidence-based education)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시뮬레이션 교육에 관한 연구를 고

찰하고, 이들 중 시뮬레이션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를 체계적

으로 고찰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고, 추후 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이며, 그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간호교육 연구의 연구설계 변인(출판

년도, 연구유형, 연구대상, 연구설계)을 분석한다. 

•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간호교육 연구의 시뮬레이션관련 변인

(시뮬레이터 유형, 적용과목)을 분석한다.

•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간호교육 연구의 측정변수 및 결과를 

분석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교육에서의 시뮬레이션 활용에 대한 국내 연

구 동향 및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체계적 고찰 연구이다.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최근 10년 간 한국간호교육에서의 시뮬레이션 

활용과 관련된 국내 학술지 게재논문과 학위논문을 선정 대

상으로 하였다. 분석 논문은 2003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

지의 연구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www.riss.kr)과 국회도서관 

검색을 통한 출판논문과 석ㆍ박사 학위논문, 성인간호학회, 

한국간호과학회, 기본간호학회, 간호교육학회지, 아동간호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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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모성간호학회지의 데이터베이스와 추가적인 핸드서치를 

통해 수집하였다. 검색어는 ‘간호’, ‘시뮬레이션(simulation)’, 

‘시뮬레이터(simulator)’, ‘표준화 환자(standardized patient)’이었

다. 국내 석ㆍ박사 논문, 학술지 등을 포함하여 모두 212편의 

논문이 검색되었다. 일차로 검색된 논문들의 제목과 초록을 

확인하여 중복 논문 18개, 문헌고찰연구 2개, 간호학생이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논문 141개를 제외하고 검색엔

진에서 검색되지 않았으나 논문 분석 중에 핸드서치로 검색

한 1편의 논문을 추가하여 총 52편(학위논문 10편, 학술지논

문 42편)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Figure 1). 학위논문을 학술

지에 게재한 경우 학술지 논문으로 분류하였다.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52편 논문에 대해 Law, Stewart, Pollock, Letts, Bosch

와 Westmoreland (1998)가 개발한 Critical review form을 이용

하여 논문의 질평가를 실시하였다. Critical review form은 양

적 연구의 연구목적, 문헌고찰, 설계, 표본, 측정변수, 중재, 

통계 및 결과제시, 결론 및 임상적 의의로 분류하여 양적 연

구 평가를 제시하였으며(Law et al., 1998), 15개 항목에 대해 

“Yes”, “No”, “N/A(not applicable)”로 기록하였다. 논문의 질

평가를 실시한 결과 체계적 고찰과 관련하여 중요한 항목을 

살펴보면 논문 모두 자료수집 대상 및 절차를 자세히 기술하

였으나 표본크기의 정당화 항목에서는 해당논문 42편 중 19개

(45.2%)의 연구가 표본수 산정 근거를 제시하였다<Table 1>. 

자료 분석 방법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52편의 논문에 대해 연구의 일반적 

특성, 시뮬레이션 관련 특성, 측정변수 및 결과를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으로는 출판년도, 출처, 연구대상, 연구설계 유형

을 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 관련 특성으로는 연구에 사용된 

시뮬레이터 유형(low fidelity, medium fidelity, high fidelity, 

standard patient), 적용한 과목 및 주제를 분석하였다. 시뮬레

이션을 활용한 간호교육 연구의 측정변수 및 결과를 분석을 

위해 Bloom (1956)의 교육목표 분류 영역인 인지적 영역, 정

의적 영역, 심동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분석

은 SPSS/WIN 19.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을 산출하였다. 

연구결과

시뮬레이션 교육 연구의 연구설계 및 시뮬레이션 

관련 변인

국내에서의 최근 10년간 간호시뮬레이션 연구의 일반적 특

성은 <Table 2>과 같다. 2003년 이후 최근 10년간의 연구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나 2003~2005년에는 간호시뮬레이션 연

구가 없었으며 2006년에 2건, 2009년 6건(11.5%), 2010년 13

건(25.0%), 2011년 15건(28.9%), 2012년 10건(19.2%)으로 나타

났다. 출판된 연구는 42건(80.8%)이었으며, 미출판 연구로 석

사학위논문 6건(11.5%), 박사학위논문 4건(7.7%)이 있었다. 연

구대상자는 1-2학년은 15건(29.0%), 3-4학년은 29건(55.1%), 

대학원생은 1건(1.9%), 간호사는 7건(14.0%)이였다. 연구 설계

로 무작위 대조군 연구는 3건(5.8%)이었으며 이중 1개의 연구

가 이중 맹검법을 활용하여 실험 중재하였다. 그 외 대조군을 

확보한 유사실험 연구가 18건(34.6%), 단일군 실험연구 14건

(26.9%), 조사 연구 7건(13.5%), 방법론적 연구 6건(11.5%), 질

적연구 4건(7.7%)이었다. 

대상 논문의 시뮬레이션관련 변인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다. 시뮬레이터 유형은 교육의 목적에 따라 다

양한 방법과 간호술을 적용할 수 있으며, 충실도(fidelity)라는 

용어를 통해 그 유형이 구분되고 있다. 국내 간호시뮬레이션 

연구에 사용된 시뮬레이터 유형은 고충실도가 25건(53.2%)으

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표준화환자 13건(27.6%), 중충

실도와 고충실도를 함께 사용한 연구가 3건(6.5%), 중충실도 

2건(4.3%), 저충실도와 고충실도 1건(2.1%), 고충실도와 표준

화환자 1건(2.1%), 중충실도, 고충실도와 표준화환자를 함께 

사용한 연구가 1건(2.1%), 컴퓨터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연구가 

1건(2.1%)이었다.

또한 시뮬레이션을 적용한 과목 및 주제를 분석한 결과 성

인간호학이 25건(48.0%), ACLS (Advanced Cardiac Life 

Support)과정을 포함하는 응급간호학 8건(15.3%), 기본간호학 

7건(13.5%), 통합과목 4건(7.7%), 모성간호학 3건(5.9%), 아동

간호학 2건(3.9%), 정신간호학 1건(1.9%)이었으며 연구에 내

용이 명시되지 않은 알 수 없음 1건(1.9%), 실태조사연구 중 

수업설계에 대한 연구는 미분류로 1건(1.9%)이다. 

이 중 25건(48.0%)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인 성인간호학

을 주제별로 분석한 결과 호흡기계와 순환기계 11건(21.2%), 

수술 3건(5.7%), 신경계 1건(1.9%) 기타 10건(19.2%) 순이며 

기타로는 응급간호, 근골격계, 신부전 건강사정, 임상실습, 당

뇨가 있었으며, 52편의 연구 중 디브리핑의 효과를 분석한 연

구는 1편이었다.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간호교육 연구의 측정변수 및 

결과 

시뮬레이션 활용한 간호교육 연구의 측정변수 및 결과는 

Bloom (1956)의 분류 영역에 의한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심동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Table 4>.

인지적 영역의 측정변수로는 관련지식(12건), 문제해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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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mmary of the selected studies                                                                       (N=52)

No Authors (year) Outcome variables Study design
Instrument 
validation

Control 
group

Sample 
size

Sample 
size 

justification

1 Back (2006)
Knowledg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QE‡
-
-

+ 40 No

2 Chang et al. (2010)
Knowledge(-)
Self efficacy(-)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RCT†

( c‾ double 
blind method)

+
+
+

+ 42 Yes

3 Choi (2010) 
Contents agreement(+)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QE‡
-
-

- 20 No

4 Choi et al. (2008) Methodological N/A* N/A* 70 N/A*

5
Chu, Hwang, & Park 
(2006)

Meta-cognition(-)
Self efficac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QE‡
+
+
+

- 66 No

6
Chung, Kim, & Park 
(2011)

Knowledge(-)
Confidence(+)

QE‡ 
-
-

- 28 No

7 Chung & Lee (2010) Qualitative 11 N/A*

8 Eom et al. (2010) 
Problem solving ability(+) 
Self-direction(+)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QE‡  
+
+
-

+ 62 Yes

9 Ham (2009)
Problem solving ability(+) 
Academic achievement(-)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QE‡ 
+
-
+

+ 89 Yes

10 Heo & Park (2012)
Knowledge(+)
Confidence(+)

QE‡
-
-

+ 57 Yes

11 Hyun (2012). Confidence(+) QE‡ - - 14 Yes
12 Hyun & Jeong (2010) Descriptive N/A* N/A* 144 N/A*

13 Hyun et al. (2009)

Knowledge(+)
Interpersonal relationship & communication(+)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Learning Satisfaction(-)

QE‡ 

-
+
-
-

+ 108 No

14 Jun et al. (2012)
Self-direction(+)
Team-efficacy(-)

QE‡  
+
+

- 92 No

15 Jung (2012)
Anxiety(+)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Learning Satisfaction(+)

QE‡ 
+
-
-

+ 119 No

16 Jung et al. (2009) Methodological N/A* N/A* 7 N/A*

17 Jung et al. (2010) Methodological N/A* N/A* 36 N/A*

18 Kim (2012)

Knowledge(-)
Problem solving ability (+)
Confidence(-)
Learning Satisfaction(-)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

QE‡ 

-
-
-
-
-

+ 41 Yes

19 Kim (2011) Methodological N/A* N/A* 6 N/A*

20 Kim et al. (2012) Descriptive N/A* N/A* 115 No

21 Kim, H. R. (2012) 
Problem solving ability(+) 
Academic achievement(+) 
Interpersonal relationship & communication(+)

QE‡ 
+
-
+

+ 63 Yes

22 Kim & Choi (2011)
Self-efficacy(+)
Learning Satisfaction(+)

QE‡
+
+

- 35 No

23
Kim, Choi & Kang 
(2011)

Problem solving abil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 & communication(+)
Team-efficacy (+)

QE‡  
+
+
+

- 41 Yes

24 Kim et al. (2011) Descriptive N/A* N/A* 115 Yes
25 Kim & Suh (2012) Qualitative N/A* N/A* 17 N/A*

26 Kim, J, Y. (2012)
Knowledge(+)
Learning Satisfaction(+)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RCT†
-
-
-

+ 35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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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mmary of the selected studies (Continued)                                                          (N=52)

No Authors (year) Outcome variables Study design
Instrument 
validation

Control 
group

Sample 
size

Sample 
size 

justification

27 Kim & Choi (2008) Descriptive N/A* N/A* 64 No

28 Kim & Jang (2011)
Knowledge(+)
Problem solving ability(-)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QE‡  
-
+
+

+ 50 No

29 Kim et al. (2008) Methodological N/A* N/A* 61 N/A*

30 Kim, Kim, & Kang 
(2010)

Academic achievement(+)
Self-direction(-)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QE‡ 
-
+
+

- 100 No

31 Ko et al. (2010) Methodological N/A* N/A* 26 N/A*

32 Kwon et al. (2012)
Knowledge(-)
Self-efficacy(-)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QE‡ 
-
-
-

+ 38 Yes

33 Lee & Choi (2011) Problem solving abilit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QE‡ +

+ - 22 No

34 Lee et al. (2009) Qualitative N/A* N/A* 10 N/A*

35 Lee (2012) Self efficacy(+)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QE‡ +

- + 60 Yes

36 Lee & Hahn (2011)
Knowledge(+)
Problem solving ability(-)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QE‡ 
-
-
-

- 164 No

37 Lee (2011)
Problem solving abil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 & communication(+)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QE‡
-
-
-

+ 40 Yes

38 Lee, S. H. et al. 
(2010)

Knowledge(+)
Self efficacy(+)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QE‡ 
-
-
-

+ 69 Yes

39 Lee & Kim (2011) Confidence(+) QE‡ - - 138 Yes

40 Lee et al. (2009)
Problem solving ability(+) 
Interpersonal relationship & communication(+)
Self-direction(+)

QE‡
+
+
+

+ 283 No

41 Lee, S. J. et al. (2010) Descriptive 107 Yes

42 Oh & Han (2011)
Self efficacy(+)
Anxiety(+)
Depression(-)

QE‡ 
+
+
+

- 97 No

43 Park & Kweon (2012) Self efficacy(+)
Transition motivation(+) QE‡ +

+ + 44 Yes

44 Roh, Cho, & Lee 
(2010) Descriptive N/A* N/A* 131 No

45 Seong, (2008)
Learning Satisfac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 communication(+)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QE‡
-
-
-

+ 71 No

46 Shin & Shim (2010) Qualitative N/A* N/A* 51 N/A*

47 Sok et al. (2009)
Self efficacy(+)
Interpersonal relationship & communication(+)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RCT†
+
+
-

+ 102 Yes

48 Son & Song (2012)

Problem solving ability(+) 
Learning Satisfacti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Learning motivation(+)

QE‡ 

+
-
+
+

- 183 No

49 Yang (2008)
Problem solving abilit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QE‡
+
+
+

+ 102 No

50 Yang (2012) Knowledg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QE‡ +

+ + 185 Yes

51 Yi et al. (2007) Descriptive N/A* N/A* 34 No
52 Yoo (2010)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QE‡ - - 12 No
†Randomized Controlled Trial; ‡Quasi-experimental; *Not Appli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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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ies                                              (N=52)

Variables Categories n(%)

Year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 3.9)
1( 1.9)
5( 9.6)
6(11.5)

13(25.0)
15(28.9)
10(19.2)

Type of stud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ublished journal

6(11.5)
4( 7.7)

42(80.8)

Study participants

Freshmen or Sophomore
Juniors or Seniors
Graduate students
Nurse

15(29.0)
29(55.1)

1( 1.9)
7(14.0)

Study design 

Randomized Controlled Trial
Quasi-experimental (with control group)
Quasi-experimental (without control group)
Descriptive
Methodological
Qualitative

3( 5.8)
18(34.6)
14(26.9)

7(13.5)
6(11.5)
4( 7.7)

<Table 3> Variables related to simulation                           (N=52)

Variables Categories n(%)

Type of simulator 
(n=47)

Medium fidelity
High fidelity
Standardized patient (SP)
Low & high fidelity
Medium & high fidelity
High fidelity & SP
Medium & high fidelity & SP
Computerized simulation

2(4.3)
25(53.2)
13(27.6)

1(2.1)
3(6.5)
1(2.1)
1(2.1)
1(2.1)

Applied subjects

ACLS*
Fundamentals of Nursing
Adult health nursing 
   Respiratory or circulatory system
   Neurologic system
   Nursing in operation room
   Others
Pediatric nursing
Maternity nursing
Mental health nursing
Integrated curriculum
Unknown 
N/A‡

8(15.3)
7(13.5)

25(48.0)
11(21.2)
 1( 1.9)
 3( 5.7)
10(19.2)

2(3.9)
3(5.9)
1(1.9)
4(7.7)
1(1.9)
1(1.9)

Analysis on the effect of debriefing 
Yes
No

1(1.9)
51(98.1)

†Advanced Cardiac Life Support; ‡Not Applicable.

(11건), 학업성취도(3건), 내용일치도(1건), 메타인지(1건)이며,  

정의적 영역의 측정변수로는 자기효능감(9건), 대인관계 및 의

사소통(7건), 학습만족도(6건), 자신감(5건), 비판적 사고성향(5

건), 자기주도성(4건), 불안(2건), 팀효능감(2건), 학업성취정도

평가(1건), 전이 동기(1건), 학습동기(1건), 우울(1건)이 있으며, 

심리운동적 영역의 측정변수로는 임상수행능력(20건), 학습수

행평가(1건)이었다.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교육의 성과를 측정한 연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도구의 타당화에 대해서

는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해 각각 한 가지 이상의 신뢰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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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Outcome variables of education using simulation

Categories Variables 
Number of the 

studies

Number of the studies 

reported improvement of 

outcome

Cognitive domain

Knowledge  12 7
Problem solving ability 11 9
Academic achievement 3 2
Contents agreement 1 1
Meta-cognition 1 0

Affective domain

Self efficacy 9 6
Interpersonal relationship & communication 7 7
Learning satisfaction 7 4
Confidence 5 4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5 3
Self-direction 4 3
Anxiety 2 2
Team-efficacy 2 1
Transition motivation 1 1
Learning motivation 1 1
Depression 1 0

Psychomotor domain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20 18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를 타당화된 도구사용의 기준으로 하였

으며, 분석 결과, 인지적 영역에서 지식과 문제해결능력을 주

로 측정하였으며 지식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한 연구가 12편 

중 7편, 문제해결능력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가 11편 중 9편이

었으나 이중 타당화된 도구를 이용하고 실험군 대조군 유사

실험설계를 통해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3편에 불과하였다. 정

의적 영역에서는 자신감과 자기효능감, 학습만족도를 측정하

였으며 그 결과 자신감을 측정한 연구 5편 중 4편에서 자신

감이 유의하게 높아졌으며, 자기효능감을 측정한 9편의 연구 

중 6편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였고, 학습만족도 또한 7편의 연

구 중 4편에서 유의하게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정

의적 영역에서 타당화된 도구를 사용한 유사실험연구는 1편

이었다. 심동적 영역으로 임상수행능력을 측정한 20편의 연구

에서도 2편을 제외한 모든 연구에서 임상수행능력이 유의하

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타당화된 도구를 사용하고 

유사실험설계를 이용한 연구는 한편이었다. 이를 통해 시뮬레

이션을 적용한 교육이 인지적, 정의적, 정동적 영역에서의 긍

정적인 학습성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국내 간호 시뮬레이션 교육의 효과를 검증한 연

구를 고찰하고자 시도되었다. 지난 10년간 국내 간호시뮬레이

션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본 결과 시뮬레이션 관련 연구는 

2006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최근 연구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10년에는 13편, 2011년에는 15편, 

2012년 10월 현재까지 1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는 국내

에서 간호교육에 시뮬레이션을 도입한 이래 그 효과를 검증

하고자 하는 수요와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 

및 그에 대한 학습성과 분석 연구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Critical review form (Law et al., 1998)에 의한 논문의 

질평가 결과, 평가기준에 제시한 항목 중 표본크기 정당화 항

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항목을 보고하고 있어 선정된 논문

의 질적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50.0% 

이상의 논문에서 표본크기의 정당화 부분이 제시되지 않아 

향후 이 부분에 대한 방법론적 보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시뮬레이션 활용에 대한 연구대상을 살펴본 결과 시뮬레이

션 효과검증을 위한 연구는 주로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

며, 이는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교육이 주로 임상실습에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임상상황과 

유사한 환경을 통해 복잡한 상황 관리 능력을 습득하고자 하

는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Bond et al., 

2004; Norman, 2012). 즉, 복잡한 임상상황의 문제를 해결하

기에는 기본간호학이나 기초간호 위주의 수업을 받는 1, 2학

년보다는 고학년에게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대학원생,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매우 적고, 주로 

간호학과 학부생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간호

사를 위한 계속교육이나 대학원이나 전문간호사 과정에서의 

활용에 대한 유용성이 검증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병원에서

도 신규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적용이 활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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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고려할 때, 향후 임상추론능력 등이 요

구되는 전문간호사 과정이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연구설계 측면에서 사전사후 실험설계를 적용한 연구

가 대부분이었으나 28.3%에서 대조군이 없이 단일군 실험설

계를 이용하고 일개 집단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외적타당도의 

위협을 안고 있으며 연구자가 개발하고 타당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도구를 사용하고 있어 해석상의 주의를 요하고 있다. 한

편 타당화된 도구를 사용하고 유사실험설계를 적용하였으나 

교육성과가 유의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은 연구도 있었다. 이

러한 연구는 정의적 영역의 자신감이나 자기효능감의 경우 

너무 단기간의 중재 적용 후 측정이 이루어졌거나 표본수가 

작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러한 결과를 

통해 향후 교육목표 및 성과지표에 근거한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의 장기간 적용을 통한 효과평가 연구가 필요하며 전국

규모의 표본과 여러 시점자료를 종단적으로 분석하는 다층자

료분석(hierachical linear model) 등을 활용한 대규모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을 알 수 있다. 

시뮬레이션관련 변인 차원에서 고충실도 시뮬레이터를 활용

하는 것이 간호교육적 성과 또한 높은가에 대한 부분이다. 지

난 10년간의 간호분야 시뮬레이션 활용 연구에서 적용된 시

뮬레이터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고충실도 시뮬레이터를 적용

한 경우가 약 65.9%를 차지하였으며,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경우도 31.9%에 달하였다. 그러나 간호교육에서 고충실도 시

뮬레이션에 대한 체계적 고찰연구를 한 Weaver (2011)는 간호

교육분야에서 고충실도 시뮬레이터를 적용하는 연구 중 특히 

시뮬레이션 진행 시 참여자들과의 의사소통, 시뮬레이션 후 

피드백과 지지, 학생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비용효과

성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따라서 국

내에서도 특히 성과기반 간호교육 인증평가가 이슈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뮬레이터를 확보하고 있는가의 문제가 

아닌 시뮬레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효과적인 학습이 일어

나고 있는가에 관심을 기울일 때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디브리핑은 시뮬레이션 교육에서 중요한 인지적 활동

으로, Thatcher와 Robinson (1985)은 디프리핑 모델의 요소로 

시뮬레이션에서 경험의 확인과 고려, 사실, 개념 및 원리의 

명확화, 관련된 정서 확인, 각 참여자의 서로 다른 관점의 확

인을 들었다. 디브리핑은 시뮬레이션 경험의 반영(reflection)과

정이며 학생들의 학습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Jefferies, 

2005). 실제로 Issenberg, McGaghie, Petrusa, Lee Gordon과 

Scalese (2005)는 시뮬레이션 연구에 대한 체계적 고찰을 통해 

시뮬레이션 교육을 통한 학습과정에서 디브리핑과 같은 교육

적인 피드백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 분석된 연구물 중 시뮬레이션의 인지적 반영과정인 디브

리핑 과정의 효과에 대한 분석은 학위논문 한편이었으며, 외

국의 체계적 고찰에서도 그에 대한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 최

근 디브리핑의 효과와 가치가 부각되고 있고 시뮬레이션 연

구와 관련 학술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음에도 그 효과성을 검

증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다(Fanning, & Gaba, 2007). 

따라서 시뮬레이션 교육 효과에 관한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시뮬레이션 관련된 간호교육 연구에서는 단순히 시

뮬레이터 활용 교육보다는 디브리핑 등을 포함하는 인지적 

학습과정에 초점을 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간호교육 연구의 측정변수 및 결과를 

살펴보면 미국간호연맹(National League for Nursing, NLN)에

서 전국적으로 다수의 학교에서 908명의 간호학생을 대상으

로 대규모 연구를 실시한 결과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 후 지

식이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다(Jeffries & Rizzolo, 2006). 그

러나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식을 적용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그리 놀라운 결과가 아니라고 논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인지적 영역의 

교육성과로 주로 지식 및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하였으며 지식

을 측정한 연구의 58.3%와 문제해결능력을 측정한 연구의 

81.2%가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때 

사용된 문제해결능력 도구는 실제 비판적 사고술을 적용한 

문제해결과정 및 임상추론을 측정한 것이 아니며 문제해결에 

대한 성향을 측정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뮬레이션 교육의 주요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심동적 영역

을 평가한 연구에서 총 20편 중 18편의 연구에서 유의한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간호교육의 임상적 요소는 간

호현장에서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

하므로 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결정하는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Norman, 2012). 

시뮬레이션 교육은 임상적 술기 뿐 아니라 비판적 사고, 의

사결정, 협동능력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제

공한다(Jefferies, 2005). 이러한 차원에서 시뮬레이션 교육의 

효과를 단순지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시뮬레이션 교육효과의 

중요한 논점에서 벗어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의사결정능력, 

비판적 사고는 시뮬레이션의 잠재적 효과를 짧은 기간 동안

의 연구에서 검증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럼에도 시뮬레이션 

교육자와 연구자는 효과적인 시뮬레이션 모듈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시뮬레이션에서 구현할 수 

있는 교육목표에 맞는 연구설계를 시도해야 할 것 이다. 또한 

시뮬레이션 활용 학습과정에서 일어나는 인지적 학습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와 함께 인지적 사고 과정을 측정할 수 있는 

임상적 비판적 사고검사 도구를 적용한 연구 등이 이루어져

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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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교육이 다양

한 과목에서 적용되고 있으며 교육적으로 많은 효과가 있었

으나 특히 심동적 영역의 교육효과가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단기간의 교육을 통해 변화하기 어려운 

정의적 특성의 경우 단기간의 시뮬레이션 교육의 효과 평가

로 적절한지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며 교육목적에 적

합한 시뮬레이션 교육중재를 적용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통한 

형성평가적 기능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최근 보건의료인력 수요의 증가에 따른 간호학과 정원의 

양적 팽창과 의료현장에서의 소비자의 권리향상에 따라 상대

적으로 간호학생의 실습기회가 부족하게 되고 이를 위한 대

안으로 시뮬레이션 기반 학습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시뮬레이션을 교육에 적용한다는 것이 단순히 교육수단에 그

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전

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교육에서의 시

뮬레이션 활용에 대한 선행연구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시뮬레이

션을 활용한 교육의 성과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고충실도 시뮬레이터를 적용한 논문이 다수 출판되었음

을 확인하였으나 시뮬레이션 교육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극

대화하기 위한 전략과 함께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교육의 

학습효과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위한 연구와 함께 적절한 

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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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nursing studies with regard to simulation- based learning in 
Korea. Methods: This systematic review examines the literature on simulation in nursing education from 2003 to 
2012. The electronic databases reviewed included: RISS,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major nursing journal databases in Korea. The MeSH search terms included nursing, simulation, 
simulator, and standardized patient. Results: In total, 52 studies were included in the literature review. We included 
21 quasi-experimental studies and 25 studies using high-fidelity simulation. They included knowledge and 
problem-solving ability in the cognitive domain; self efficacy, learning satisfac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communication, and confidence in the affective domain; and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and learning performance 
evaluation in the psychomotor domain. This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revealed that simulation is useful in 
nursing education but uncovered a gap in the literature pertaining to the transfer of knowledge to performance and 
how to learn from cognitive reflection. Conclusions: This result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conduct additional 
research on the cognitive learning process and transition to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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